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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들의 관계상실 경험이 어떠한지, 어떻게 관계 상실의 경험을 극복

하고 성장에 이르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시간성, 사회성, 장소를 의미하는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로는 관계상실의 경험이 외상 후 성장과정에 있어 자신

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보고하는 40대 중반∼50대 초반의 중년기 여성 3명을 선정하였

다.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들은 상실의 비탄을 경험하면서도 남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

및 정체성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이 도출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경험

의 의미는 ‘뿌리 채 흔들려 무너져 내림’, ‘이전의 원가족 경험이 고통의 불씨가 됨’,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들’, ‘고통을 장대 삼아 뛰어넘기’,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냄’, ‘상

실의 고통이 삶에게 주는 선물’,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의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을 논의하

였고,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관계상실, 중년여성, 외상 후 성장, 내러티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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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외상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중요한

대상과 물리적․정서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상

실경험이다(Anderson & Mitchell, 1983; Boelen &

Reijntjes, 2009; Frazier et al.,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상 유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다고

보고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박지은, 정남운,

2016;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조진희, 정문경, 2017), 또는 ‘가까운 사

람의 상실(사망, 이별, 이혼, 실연, 절교)’(김

옥희, 김연정, 2016; Kendler, Hettema, Butera,

Gardner & Prescott, 2003)과 같은 관계상실 경

험이었다.

관계상실 경험이란 상실경험의 일부로서 이

는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져 더는 가까

이 지낼 수 없게 되거나 이로 인해 특정한 목

적이나 가치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실제적,

잠재적인 상태이다(Carlson, 1978). 관계상실과

관련된 상실경험으로는 죽음관련 상실과 단절

상실이 있는데, 죽음 관련 상실은 가까운 이

혹은 사랑하는 대상을 죽음으로 잃는 것이며,

단절 상실은 이혼․이별과 같이 타인과 신체

적․정신적으로 관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Sofka, 1997).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상실

들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충격적이었고 상실

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보였다

(최선재, 안현의, 2013; Kendler et al., 2003).

따라서 관계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지

속되고 해결되지 못하면 심리적 외상으로 발

전하거나 침투적인 사고, 경험의 회피,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 및 해리, 신체적

인 반응을 포함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Allen, 2005;

Rothschild, 2003; Van der Kolk, Van der Hart &

Burbridge, 1995).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당시의 사건이 침투적으로 일어나는 고통 때

문에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피하려는 회피반

응을 보이며, 그로 인해 외상사건의 재구조화

가 어렵게 된다(안현의, 2005). 이에 반해 외상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사람

들은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무너져 내린 도식과 인생의 질서를 통제하거

나 예측 가능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려고 노

력한다(Gilles & Neimeyer, 2006).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나에게 왜 이

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다(Armour, 2003). 관

계상실을 경험한 이들은 상실 직후에 일시적

부적응과 심리적 고통을 겪지만, 장기적인 관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성숙하고

만족스럽다고 보고한다(Janoff-Bulman, 1992).

이를 주목한 연구자들은 상실이라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삶에 대한 이해와

수용,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 새로운 역할에

따른 유익발견 등의 긍정적 변화에 논점을

두었고(Danforth & Conrad Glass, 2001), 이를

최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조명하게

되었다.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긍정심리학

과 더불어 시작되었고(최승미, 2008), 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 재건과 회복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증폭되었다(Joseph, 2013). 외상

후 성장(PTG)이란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나

위기를 겪은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인

식수준이나 심리기능, 적응수준을 넘어선 발

달과 이에 대해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리 변화

이다(Maercker & Zoellner, 2004). 이러한 변화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인생철학



조진희․정문경 /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1227 -

의 변화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

다(Calhoun & Tedeschi, 2013). 자기지각의 변

화란 외상의 극복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며(Tedeschi &

Calhoun, 1996), 대인관계 변화란 외상을 겪으

며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도움으로부터

얻게 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1999). 마

지막으로 인생철학의 변화는 삶의 중요한 우

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Calhoun & Tedeschi,

2013). 즉, 외상 후 성장은 고통이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 내면서 앞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Joseph, 2013).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인지 요인으로는 삶

의 의미, 반추 양식, 의도적 반추, 자기성찰,

심리 수용 등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었

으며(김보라, 신희천, 2010; 박지은, 정남운,

2016; 신선영, 정남운, 2012; 노치경, 홍혜영,

2016; 조진희, 정문경, 2017), 정서 요인으로는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표현, 정서조절 양식,

자기노출 등의 변인이(송현, 이영순, 2013), 대

처방식에 있어서는 적극적 대처, 정서중심 대

처, 문제중심 대처, 종교 대처가 외상 후 성장

에 영향을 미쳤다(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박선정, 2015; 박신, 서정, 현명호 2012).

개방성, 낙관성, 희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배상정, 양난미, 2014; Linely &

Joseph, 2004) 등의 성격요인 또한 외상 후 성

장과 관련이 있었다. 그 밖에 사회적 지지(신

선영, 정남운, 2012; 박선정 2015; 이수림,

2013)와 애착(양난미 외, 2015; 김태사, 안명희,

2013) 및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수입과 교육

수준 등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 또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이동훈 외, 2017; 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1996).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을 촉

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외상사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Collins, Taylor ＆Skokan, 1990; Sears, Stanton

＆ Danoff-Burg, 2003; Urcuyo, Boyers, Carver &

Antoni, 2005). 적극적 대처에 해당되는 긍정적

재평가와 의미 찾기와 같은 인지적 대처는 외

상 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오은아,

박기환, 2011; Collins et al., 1990; Sears, et al.,

2003; Urcuyo, et al., 2005). 외상 사건들을 새로

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삶의 의미도(권석만, 2008; 최재인,

성승연, 2016; Park & Folkman, 1997) 외상이

주는 의미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사고할 경향

성이 높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nley & Joseph, 2004;

Michael & Snyder, 2005; Tedeschi & Calhoun,

2004).

삶의 의미에 대해 재고찰하는 시간은 인간

의 발달 단계 중 어느 시기보다도 중년기에

필요하며(송현심, 성승연, 2017), 이는 중년기

를 안정적인 전환기로 만들어간다(Fabry, 1980).

사별, 이혼과 같은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

성은 가족구조의 해체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담감을 지거나(백미영, 2017; 박정애, 2017;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외로

움․고립감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김아라, 2015). 그러나 중년기는 끝과 시작

의 시간으로, 고통과 상실의 슬픔이 있으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제 2의 기회이자 새

로운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다(Rubin, 1979).

중년여성은 내적 성찰의 시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Gilligan, 1982),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심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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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elson, Stewart & Ostrove, 1995). 중년기

에 접어든 여성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

험하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

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

야 할 시간이 많지 않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재구성하거나

(Lippert, 1997), 자신에 대한 재평가 및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다(김경선, 성승

연, 2012; Baltes & Baltes, 1990; Levinson, 1996).

종합하면, 관계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

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여 성장에 이르는 과정의 핵심이 된다

(임선영, 2013; Neimeyer, 1998). 과거 외상 사건

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기억은 가변적이라

외상 기억의 구성 및 저장의 반복적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과 재구성이 가능하다(안현의, 주

혜선, 2011). 의미 재구성 과정에서 시공간적

으로 동떨어진 기억의 파편들은 ‘내러티브’

라는 고리를 통해 자기와 연결된다(McAdams,

2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경험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며, 해체된 내러티브가 자

기만의 인생 이야기로서 “줄거리”의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Kelly, 2003).

Gilbert(2002)는 “우리는 통계가 아니라 이야

기에 산다”라고 하였다. 상실로 인한 이별과

슬픔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일반화하

는 것을 넘어서 ‘생생한 삶의 경험’으로 관계

상실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도 있다(Danforth

& Conrad Glass, 2001; Gillies & Neimeyer, 2006;

Rosenblatt, 2016). 그러나 국내의 ‘관계상실 외

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

로서 의미재구성, 긍정적 재해석, 의도적 반추,

인지유연성과 같은 인지적 변인연구(김아라,

2015; 김지원, 2016; 임선영, 권석만, 2013)와

사회적지지, 삶의 의미, 자기 노출, 감사성향

(김아라, 2015; 박선정, 2015; 이유리, 장현아,

2016) 등의 매개효과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양적 연구로는 외상적 관계상실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성장에 이르는지 그 구

체적인 과정을 보여줄 수 없으며(조진희, 정문

경, 2017), 상실 경험 이후 자기의 회복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도 있게 탐색하지 못하

기 때문에(박철옥, 2015), 최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실제이론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근

거이론’의 질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정애,

2017; 임선영, 2013; 정연자, 이인수, 2017; 주

소희, 2015). 이에 더 나아가 관계상실의 외상

경험으로 해체된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것

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Calhoun & Tedeschi, 2013; Gillies

& Neimeyer, 2006), 보다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차원에서 참여

자와 연구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내러

티브 탐구방법으로 관계상실로인한 중년여성

의 외상 후 성장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생의 과도기인 중년기에 가장 충격적이고

현재 자신을 구성하는데 핵심이 되었다고 여

기는 외상적 관계상실을 회고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중년여성의 건강한

자기이해 및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관계상실로 인해 고통 받

는 중년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구체적인 개입 및 성장을 위한 의미재구성과

재해석의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내러티브 탐구를 시작하면서 참여자와 상호

작용하며 연구자 또한 참여자의 일부로서 자

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시 말하는 가운데 연

구퍼즐(Research puzzle)1)을 형성한다.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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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상실 경험이 시간성, 사회성, 장소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며 그 의미를 어떻게 구성

하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퍼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은 관계

상실로 인한 외상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

기를 형성하는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이야기의 의미는

어떻게 이어지고 구성되어지는가?

방 법

내러티브 탐구는 다른 질적 연구와 비교할

때, 보다 더 개인의 이야기화 된 경험(storied

experience)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고려한 연

구방법이다(Clandinin, 2013). 1980년대 초부터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의 Clandinin 교수와 토론

토 대학의 Connelly 교수가 가르치고 연구하면

서 축적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시킨 연

구방법론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

자는 참여자의 개인적․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경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경험을 살

고(living), 말하고(telling), 다시 말하고(retelling),

다시 사는(reliving) 현장을 함께하게 된다. 이는

살아진 경험을 존중하면서 삶의 경험을 이해

하는 방법론으로서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

는 방법까지 포함한다(염지숙, 2001). 인생의

경험은 이야기의 조각들로 채워져 시간과 공

1) 일반 논문의 ‘연구문제’에 해당 되며, 내러티브

탐구가 정확한 정의 또는 최종 답을 구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경험에 대한 질문(question)

이 아니라, 궁금(wonder)한 점을 중심으로 구성되

며(Clandinin, 2013), ‘지속적 재구성의 관점’

(Clandinin & Connelly, 2000)을 가지고 진행된다.

간의 이야기화 된 순간들로 되살아난다(홍영

숙, 2015). 내러티브는 서로 관련 없는 개별적

개체들을 적절한 맥락에 따라 하나의 전체로

서 통합하며, 하나로 모으는 렌즈로서 기능한

다(Polkinghorne, 1988).

내러티브 탐구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은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이론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의 삼차원 공간이

란(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내러

티브 탐구라는 연구방법의 틀을 제시하기 위

한 은유적 용어로서, 개인적․사회적인 상호

작용(interaction),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상황(situation)을 말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적 지향(inward), 외적 지향(outward),

과거 지향(backward), 그리고 미래 지향(forward)

은 상호작용의 네 가지 방향이다. 경험에 대

해 연구한다는 것은 이 네 방향에서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며, 각 방향을 향해 질문을 던

지는 것이다(염지숙, 2001).

내러티브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회․문화적

인 경향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인식론적

입장에서 구성주의다(박민정, 2006). 포스트모

더니즘은 하나의 거대담론에 절대성을 부여하

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아 확장 및 성장의 과정이다. 내러티브 방

법이 취하는 방법상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은

연구자로 하여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반면 다른 연구방법론과 비교할 때 상호교류

가 일어나는 창조의 장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의 연구 방법이면서 동시에 과정이

다.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을 편의상 다섯 단

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계들

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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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

는 과정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며,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내기까

지의 과정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Clandinin, 2013).

현장에 존재하기

이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

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물색하며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의 참여자들과 만나면서 현장

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의 시작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연구자는 자서전적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참

여자와 연구자의 삶이 만나지거나 겹겹이 중

첩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 제도적, 문화적,

가족적, 언어적 내러티브들이 계속 진행 중임

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염지숙, 2001). 연구자

는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탐구를 시작하

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의 깊은 성찰은 참여자

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실을 경험한 40대 중

반 이후부터 50대 초반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

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자의 관계

상실 대상은 다른 대상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예상되는 원가족이나 연인으로 제한하

였다. 중년여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현재 자신을 구성하는데 핵심이

되는 관계상실 경험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

각 참여자마다 관계상실 경험 이후의 시간차

에 대한 스펙트럼이 컸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관계상실 경험에 대해서는 관계상실 경

험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다

른 요소들의 개입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인

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질

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관계상실 경험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참

여자가 경험한 변화와 성장이 관계상실 경험

으로 인한 것’이라는 호소와 보고에 근거하였

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일으키는 단일 사건

으로서의 관계상실 경험을 인과론적으로 다루

기보다는 참여자 고유의 관계상실 경험을 삶

의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친분관계가 있다. 김

승미와 이현경은 연구자의 선배이며, 서해인

은 청소년 기관의 소장으로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미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한 지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

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을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염지숙, 2001). 류태호․이규

일(2009)의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막역한 사이

로 지내온 후배이자 동료를 참여자로 선정하

였고, 주정흔(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원 수업

중 사제지간으로 만나 초임 교사시절부터 경

력교사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

었던 제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친밀

한 대상을 연구자로 선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해 상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 논문을

지도해 온 두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연구의 모

니터링을 받았으며, 다른 학문 분야이지만 오

랫동안 내러티브 탐구를 해 온 교수에게도 방

법론에 대한 지도를 받아 연구의 타당도를 높

이려고 하였다. 인터뷰 시에도 참여자에게 마

치 연구자가 참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고 가정하고 자세히 답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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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료검증과정을 거쳐

서 가능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

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관계상실

을 경험한 중년여성으로서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을 살려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협동이 가능한자. 둘째, 관계상실

을 외상사건으로 경험한 중년여성. 셋째, 관계

상실의 경험이 성장과정에 있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회상 또는 보고하는 자,

외상 사건 이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자. 넷째, 현재의 외상 후 성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외상 후

성장 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비교적 높

은 점수를 보인자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이름

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간략하게 참여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후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면담은 2018년 7월부터 2018

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횟수는 2-3회 정

도였으며, 한 번의 인터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사무실 또는 집에 초대

받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 이후 녹음에 대한 동의

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면담의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면담 이후 바로 전사하였으며 끊

임없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자가 놓친 질

문을 다음 면담에 반영하기 위해 기록해 두었

다가 다음 면담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외에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그림이나 책,

개인블로그에 게시된 글 등의 개인적 기록물

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동의를 얻어 사

용하였다. 공식적 면담 뿐 아니라 비공식적

만남이나 일상적 대화도 자료에 포함시켰다.

참여자들과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시 교류하였

으며,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보내 확인 작업을 하였다.

각 개인의 내러티브를 의미단위별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가설을 세운 후, 이

후 인터뷰에서 더 탐색해야할 질문을 하는 심

층적 자료 분석을 하였다

이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현장에 들어

가서 자료수집을 하며 현장 텍스트를 쓰는 일

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연구자가 현장에 너무

깊이 개입할 때 생길 수 있는 객관성의 결여

와 너무 멀리서 바라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 사이에서 갈

등하며 이러한 딜레마는 내러티브 탐구자라면

참여자

(가명)
나이

결혼

상태
학력 직업 종교

상실

대상

외상

유형

김승미 48세 이혼 대학원졸 대안학교교사 개신교 배우자 이혼

서해인 53세 기혼 대학원졸 청소년기관소장, 목사 개신교 모 사별

이현경 53세 미혼 대학원졸 상담사 개신교 연인 이별

표 1.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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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불가피하다(염지숙, 2001). 내러티브 탐

구자는 현장에 완전히 몰입하여 참여자들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그러나 현장 텍스트를 쓰고 읽을 때는

한발 뒤로 물러나 연구자와 참여자의 이야기

를 삶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

야 한다. 친분관계가 있던 참여자들이었지만

그들과 연구의 세팅 안에서 인터뷰 할 때 이

전에 막연히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보다 심층

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살아낸 경험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었다. 참여자의 이야기에 귀 기

울이면서도 한걸음 떨어져 시간성, 사회성, 장

소의 내러티브 3차원적 지점을 생각하면서 질

문하고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낯선

타인의 이야기로 외부자적 관점(etic)을 지니기

보다는 내부자적 관점(emic)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과 세계로 들어가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구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삶속으로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하며 현장 텍스트를 쓰는 일을

말한다(염지숙, 2001). 현장 텍스트는 소위 우

리가 데이터 또는 자료라고 부르는 것을 일컫

는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텍스트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한 데이터 또는 자

료는 발견하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

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탐구에서 사용되는

현장 텍스트로는 이야기, 자서전 글쓰기, 저널

쓰기, 현장 노트, 편지, 대화, 면담, 가족 이야

기, 문서, 서류, 사진, 기억상자(memory boxes)

등이 있다(Clandinin, 2013). 기억상자란 중요한

사람이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키게 해주는 물건들의 은유적 표현이다.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문제의 정의나 해결이

라기보다는 탐구에 대한 지속적인 재형성의

과정을 의미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 텍스트를 작성할 때 현장 텍스트에서 중

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기존 이론에 대한

답을 찾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Riessman &

Speedy, 2007). 현상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

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를 시작할 때의

연구문제가 변화할 수 있다. 연구가 완성되었

을 때의 연구 관심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의 연구 관심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 해석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경험에 대한 의미구성은

지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내러티브 탐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

적으로 관심이 있는 연구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당화시키는

것과 개인의 의미를 더 큰 사회적 맥락 및 다

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소리(voice), 서명

(signiture), 독자(audience)를 고려해야 한다. 내러

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모두 자신

의 목소리를 뚜렷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연구텍스트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자로서의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인가에 대

한 고민과 독자들에게 이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성해

야한다(염지숙, 2001). 연구 텍스트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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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경험된 관계상

실로 인한 외상경험, 극복과정, 그리고 외상

후 성장경험의 의미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술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관통하

는 주제를 찾아 분류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

다.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점과 사고의 균형을

위해 대화와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 현장 텍

스트를 포괄적인 내러티브 텍스트로 만들기

위해 내러티브의 3차원적 탐구 공간 내에서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내적․외적인 방향성을 탐구 공간 안에 배치

하며 텍스트를 기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보

다 향상된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동료

연구자들의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되

므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박사과정 중에 질적 연구 방법론을 2과목 수

강하였고 ‘질적 연구에서의 정체성과 관계, 그

리고 내러티브 탐구’ 라는 주제의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

았거나 박사학위 중에 있는 이들로부터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러티브의

분석과 분류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 검증

(member checking)을 여러 차례 거쳤다.

윤리적 고려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관계적 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은

Noddings(1984)의 돌봄의 윤리로, 연구과정에서

상호관계 및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세상과 사

람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자는

경험의 연속성에 대해 깨어있음으로 경험은

새롭게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함을 윤리적으

로 이해하기, 연구자로서 편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깨어

있기, 윤리적 관계는 늘 살아낸 실체라는 것

과 침묵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면서 조심스럽

게 주목해야 한다(Clandinin, Caine & Lessard,

2018).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연구자 대상 IRB교육을 이수하였다. 참여

자들에 대해 윤리적 신중성을 가지고 진행하

고자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거부할 권

리, 연구에 대한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 익명

성, 연구 참여로 인한 어려움 등에 대하여 주

의를 기울였다.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언제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

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

여자가 각각 1장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내러

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면담 내용 중에

연구 참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은 가명

으로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기재

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 인물들의 정보가 공개되

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다시 한 번 각

개별 연구 참여자에게도 연구 텍스트를 보여

주고 수정할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

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엔 수정 및 삭제하여

연구 참여자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의 연구라

는 관점을 유지하며 협력적인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면접

시 일정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선물, 식사 대

접하기 등으로 감사함을 전하였다.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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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여자들이 과거의 상실 경험을 회상하

면서 오는 심리적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면 구

조화된 면담 이외의 사적인 소통 가능성을 열

어 두었다.

결 과

[김승미]의 삶의 이야기: 불행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로부터 자유로운 삶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

이야기 1: 불행의 수레바퀴. 4녀 2남 중 막

내로 태어난 [김승미]는 어린 시절 불행했던

원가족의 경험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

었고 대학에서 선배를 만나 아이 둘을 낳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살아왔노라 자부했었다.

그러나 결혼 10년차, 남편의 외도는 그녀가

지켜내고 싶었던 ‘행복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

는 일이었다. [김승미]는 부부의 신뢰가 깨졌

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였으나 그럴수록 부부의 관계는 점점

더 삐거덕거렸다. 마치 불행이 수레바퀴 돌

듯 원가족에서 자신의 삶으로 대물림이 된 것

은 아닌지, 불행은 굴레가 되어 [김승미]의 삶

을 옴짝 달싹 못하게 옭아매었다.

“내가 결혼 안에서 완벽한 가족을 꿈

꿔 온, 그건 나의 결핍이지. 우리 가족에

대한 원가족에 대한 결핍이 아버지가 폭

력적이었고 어머니를 거의 며칠에 한 번

씩 패고 결국은 어머니는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 가셨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못 본 것

같아. 우리 집도 그렇고 결혼을 한다면

행복하고 완벽한 그렇게 살고. 그게 깨진

걸 알고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지. <중략> 이

게 왠지 우리 가족의 굴레인가? 이런 느

낌이 들고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유전

자를 갖고 태어난 건가?” (2017. 12. 30, 1

차 면담)

이야기 2: 이혼, 고아가 된 심정. [김승미]

에게 사랑과 신뢰의 토대가 무너진 관계를 유

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상처였다. 책임의 소

재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

에 대한 [김승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삶을 버틸 수 없었던 상태였던 [김승

미]는 알코올에 의존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 들기도 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

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수록 삶은 더욱 고

통스러웠다.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의 소모로

삶을 낭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그러한 결정이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

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다.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다.’라

고 딱 잘라서 나에게로 돌아 온 거지. 어

떻게 보면, 진짜 나에게로. 진짜 어린 일

곱 여덟 살 나한테로 다시 온 거거든. 다

시 커서 와야 할 것 같은 불안함과 막막

함이 컸지. 뭔가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

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느낌. 솔직히 애

들도 중요했지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

지 않았어. 오직 나 (웃음). 나 이제 어떻

게 살까?” (2017. 12. 30, 1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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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상실의 극복과정

이야기 1: 상실의 아픔에 함께해 준 동료

교사들. [김승미]가 속해 있던 대안학교의 교

사들은 이혼에 대해 비난이 아닌 공감과 이해

를 통해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혼 자체

도 힘든 과정인데 주변의 시선마저 곱지 않았

다면 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경험 했을 것이

다. [김승미]는 동료들의 지지와 수용을 통해

‘잘 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동료 교사들

은 이혼 후에 걸림돌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우리 학교 교사들 공동체라고

말하는 데 서로 좀 공감을 해주고 아픔

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 일단은 이혼을

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했을 때 이혼식을

해줬고(웃음) 해혼식이지. 나름 멋있게 해

혼식을 해서 헤어짐을 축복하는 그게 의

미 있더라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

고 나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

했고 어찌할 수 없어 각자의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어 헤어지고 이런 거에서 의

미를 부여하니까 그냥 막한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교장선생님까지도 시 읽어

주고 그랬는데 재밌었어. 일단. 재밌었고

이런 걸로 축복이 되는 사회가 됐구나.

나는 적어도 그런 거를 이해 받을 수 있

는<중략> 거기에서부터 소외당하거나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외면을 당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왜 잘 살다 왜

그래? 좀 참고 그러지. 전혀 그런 거 없

이 딱 인정해 주고 인정한 상태에서 내

가 걸림돌 없이 일할 수 있게 서로 도움

을 줬고” (2017. 12. 30, 1차 면담)

이야기 2: 일상의 균형을 잡아 주는 바로미

터. [김승미]는 대표교사가 되어 학교의 전체

적 업무를 총괄하다시피 했다. 학교 일에 전

념함으로써 상실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틈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자 했다. 적어도 학교 아

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에 몰입한 순간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승미]에게 직

업은 일(work)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

가 하고 있는 일은 대학시절부터 지향해 온

삶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는 삶이었기 때문

에 직업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었

다. 대표교사를 하던 [김승미]는 머리 대신 몸

을 쓰는 일을 시도하였으며 그것이 오히려 일

상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일단 일에 빠져들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이지

만 아이들하고 놀고 그냥 그 속에서 의

식적으로 잃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 일

에 몰두하고 내가 도맡아서 대표교사로

학교 일을 많이 맡았거든. 그러면서 물리

적인 시간에서 나를 거기서 떼어 놓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했고 그게 하나의 일상

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를 유지해 주고

있다. 일상이 나를 잡아주고 있다. 왜냐

하면 사람은 그게 중요하잖아. 일어나고

먹고 자고 싸고. 뭔가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 혼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규칙적

으로 사는 게 많이 취약하거든. 루즈해지

고 작심삼일이고 그거를 잡아 주는 바로

미터 역할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에서 내가 그런 삶을 애들이 교사들이

많이 잡아 주고 있구나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아주 학교에 어떤 철학관이나 교

육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삶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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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하고 굉장히 많이 직결되는 거 같

아.” (2017. 12. 30, 1차 면담)

이야기 3: 놓을 수 없는 삶의 끈 ‘아이들’

이혼 당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 특히 둘

째가 엄마 아빠의 이혼을 만류하며 나섰을 때

[김승미]의 마음은 더 울컥했다. 이혼도 힘든

일이지만 이혼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설득하

는 어려움은 엄마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

다. 이혼 후 [김승미]는 그녀가 근무하는 대안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켜 곁에 두고 아이들

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삶을 놓고 싶었던 순간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일단 현우와 현정이가 지금까지 잘

커줘서 고맙고 이혼할 당시만 해도 현우

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되게 걱정을 많

이 했어. 현우가 제일 많이 울었거든. 그

랬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슬픈 일을 하

냐고 안하면 안 되냐고 그랬을 때는 같

이 울고 그랬는데 어느 덧 같이 컸고

<중략> 나는 한 번도 아이들을 떼어 놓

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나의 삶이라

고 했을 때는 나의 삶 안에는 어떻게 보

면 교집합처럼 아이들 삶, 왜냐하면 아이

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거는 아주그냥 거의 내 삶처럼 아이들

삶을 갖고 갔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이들은 당연

히 내가 어쨌건 내 삶을 살기에도 바쁘

지만 아이들의 삶을 챙기지 않았으면 내

삶도 없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견인책

이었지. 나 솔직히 죽고 싶었던 적 너무

많았어. 애들 없었으면 약간 신파 같지만

정말 애들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2018.

2. 13, 2차 면담)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

이야기 1: 사막을 달려 회복된 자존감. 남

편의 외도 이후 관계에서 오는 좌절은 [김승

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남겼다. 추락하는 자신

과 맞닥뜨렸을 때 자존감을 만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찾은 것

이 마라톤이었고 [김승미]는 사하라, 고비, 아

타카마 사막을 달려 완주하였다. 닿을 수 없

는 욕망, ‘사막의 별’을 따러 간다는 [김승미]

에게 사막은 인생의 오아시스였다. 사막은 자

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장소이자, 바닥

까지 친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가할 때마다 여자 선수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는데 굳이 내가 비교

를 하는 거야. 내 또래의 아니면 어린 여

자 선수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꼭 나만 남는 거야. 나이도 40대고 그래

가지고 나는 내가 거기서 육체도 그렇지

만 정신도 더럽게 강하구나. 이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게 세 번의 성취가 연

달아서 오니까 세 번(사하라, 고비, 아타

카마)의 정점을 끝으로 그 때 사막 마라

톤 갔다 오고 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갔거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은 남극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꿈으로만 남겨놨어. 지금 성취하면 앞으

로 재미없잖아. 앞으로 성취할 게 없잖아.

진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거

지 아주 간절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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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를 다녀와야 남극을 갈 수 있는 티

켓을 딸 수 있는 그 목표를 위해 사막을

뛰었는데 남극을 정말 가야 된다면 진짜

죽음을 준비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웃음)

지금은 그 때 그 성취감, 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 그래 ‘승미’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지.” (2017. 12. 30, 1차

면담)

고비사막은 심지어 낮 기온이 섭씨 40도 이

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

는 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자연환경이다.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음식과 장비를

배낭에 메고 일체의 지원 없이 총 6개 구간

250km를 달려야 한다. 참가자들은 하루에 지

급되는 10리터의 물만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6

박 7일간 진행한다. 사망각서도 써야 하고 참

가비만도 700만원에 가깝다. 자신의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새롭게 발견한 [김승미]에게 인

생의 진짜 고비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포기하

고 이상으로서의 완벽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고 한 것이었다. [김승미]는 고비사막을 달려

인생의 진짜 고비를 넘어,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야기 2: 나에게로 이르는 길. [김승미]는

관계상실의 의미구성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혼

이 외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남편의

외도가 관계상실의 외상적 경험이었고 이혼은

‘자기됨의 선언’이자, 성장의 경험이었다. 남편

에 대한 분노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고, 이는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했던 남편으로부터 독

립하는 과정이었다. 주어진 상실과 자신이 선

택한 자발적 상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김승미]는 관계상실 경험을 통해 ‘보다 강인

한, 보다 독립적인 자신’이 되어갔다. 독립적

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회복의 여정이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걸

음을 내딛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관계상실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

장의 경험은 나 자신을 믿은 거 같아. 나

자신을 되게 불안한 존재로 생각해서 나

를 잘 안 믿었어. 어떻게 보면 사막을 달

린 건 나를 믿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지… 사막이라는 것도 달리기를 통한 하

나의 절차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나를

안정적으로, 물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내가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았거든.” (2018. 7. 24, 3차 면담)”

[서해인]의 삶의 이야기: 부재의 현존인 엄마

의 결실(結實)로 살아냄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경험

이야기 1: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왜? 3녀

1남 중 장녀로 [서해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모가 위암선고를 받았으며, 2년간

의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의사였던 아버지

가 엄마의 병에 대한 심각한 정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엄마가 돌

아가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자녀양육을 위임했으며, 약사였던

엄마는 검소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

서 엄격하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이셨다. 믿음이 좋았던 엄마가 하나님의 축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엄마 같은 사람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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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죽어야 하는지, [서해인]은 도저히 엄마

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안 죽

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우리 엄

마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돌아가신 다

음에도 저러다가 금방 깨어나시는 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냐 아니

야 되게 오래갔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 왜냐하면 너무 뭐를 봐도 어

성경에 부활도 나오잖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를 막 생각했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

겠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만 남아 있었

고 동생들은 장례 끝나고 자기 일자리로

갔거든.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

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멍하니 앉아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2017. 12.

21, 1차 면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믿어 왔던 신

앙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

렀고, 엄마를 데려간 부당한 절대자와 엄마의

죽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새 부대가 필

요했다. 엄마의 죽음과 신앙이 늘 화두였던

[서해인]은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신학을

공부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서해인]에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엄마의

죽음을 설명하지 못했던 기존의 낡은 신앙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과

정이었다.

이야기 2: 존재의 무게. 대학을 갓 졸업했

던 [서해인]은 이성관계, 결혼, 직업 준비 등의

성인초기의 발달과제 단계에 있었다.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선호하는 이성의 스타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 그러한 대상

이 더 이상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

이든 스스로 길을 찾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

감과 막막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엄마를 잃고 난 뒤에야 그 존재의 무

게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곁에 있을 때는

내버려뒀으면 하는 바람이 컸으나 엄마가 없

는 삶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답이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부

담감 처음에는 막막해서 뭘 할 수가 없

는 거야. 뭐부터 먼저 해야 되나? 그래도

엄마랑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엄마가

농담 삼아서 교회 청년 중에 쟤 같은 애

가 마음에 들지. 쟤 괜찮은 애야. 너 쟤

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스타일이 좋다라던가 그런 얘기. 엄

마가 다 옆에서 큰 딸이라서 다 했는데

그게 싫을 때도 많았고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때문에 불만도 많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막막

함. 처음에는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 결

혼 할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때 엄

마가 살아 있을 때 약혼이라도 시키려고

이리저리 선보고 그랬거든 살아계시는

동안에 누가 소개해줘서 만나고 그랬는

데 만나는 동안에 딱 돌아가셨어. 그럴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

아야 하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앞

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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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

나?” (2017. 12. 21, 1차 면담)

관계상실의 극복과정

이야기 1: 엄마의 부재에서 깨달은 사랑.

엄마의 죽음 이후 주변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와 [서해인]이 경험한 엄마 사이에는 괴

리가 있었다. 자신이 엄마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딸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엄마의

부재를 통해서야 자신이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엄격하게 키우고

엄마한테 칭찬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

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교

회에서 밖에 나가서 칭찬을 많이 하셨더

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 놓고 나중에

‘해인아 엄마가 너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 엄마가 이랬구나.” (2017. 12. 21, 1

차 면담)

이야기 2: 삶에 충실하기 & 장녀로서의 책

임감. 엄격한 엄마가 싫었으면서도 엄마의

모습과 닮아 있는 [서해인]은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막막함과 힘듦 가운데서도 삶에 충실하

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상실의 고통을 극

복하려고 하였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막막함

과 동시에 장녀로서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

는 책임의식도 생겼다.

“신학 한다고 바로 서울 올라와서 나

는 내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거 같아. 그

게 하나의 대처 방법이랄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엄마

생각이 나고 <중략> 내가 장녀라서 동

생들 다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

던 것 같아.” (2017. 12. 21, 1차 면담)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

이야기 1: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존

재의 근원’. [서해인]은 상실의 경험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존재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씨앗이 죽어 ‘나’라고

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

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타성이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우리 엄마라는 겨자씨를

통해서 비록 죽었지만 그게 죽어야만 씨

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나잖아. 그게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잖아. 나는

늘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겨자씨가 죽음으

로써 나라고 하는(눈물, 침묵) 그게 꼭 답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인가보다. 사명으로 나는 받아

들였어.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내가 이걸

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 (2017. 12.

21, 1차 면담)

[서해인]의 관계상실의 의미구성에서 발견

한 외상 후 성장이란, 엄마라고 하는 겨자씨

가 죽음으로 ‘나’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깨달음

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섭

리와 계획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는 점이다.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은 모두

혼돈 속에 있는 내가 본래의 내 자리와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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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고, 제 소리를 내며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유영모, 2006). [서해인]

은 엄마의 상실로 인한 고통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서 점차 책임을 다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엄마를 상실한 아픔으로 인해 엄마

의 부재로 아파하는 아이들을 공감하게 되었

다. 상실의 고통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

니라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소통의 수단

이 된다.

“내가 엄마를 상실하지 않았더라면 쉼

터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이들 대부분

엄마가 없잖아. 내가 아이들의 경험에 동

의하거나 공감을 많이 못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있는 채로

살았다면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에 대해

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소

중한지를 경험했을텐데 내가 그걸 공감

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았을까.” (2017. 12.

21, 1차 면담)

[엄마의 상실이 가장 큰 고통이면서도 엄마

의 사별 이후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했던 엄

마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서해인]이 살아가는

존재의 근원적 힘이 되었다. 엄마의 부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존재’에서

지난 20년 동안 쉼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

임 있는 존재’로의 뚜렷한 자기 변화가 일어

났다.

“엄마가 나의 삶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건 엄마의 삶이 아니고 나름대로 나만

의 삶인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우리 엄마의 삶이나 신앙으로 인해서 내

가 영향을 받은 거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2018. 7. 26, 2차 면담)

이야기 2: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됨.

십여 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가 뇌종양으

로 삶을 마감하였다. 동료의 죽음은 [서해인]

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동료의 죽음과

엄마의 죽음이 오버랩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 엄마가 오십 넷에 돌아가셨거든.

내가 몇 년 전부터 나의 오십넷은 어떨

까? 그게 굉장히 민감했어. 솔직히 말하

면 나는 오래전부터 십년 이십년 전부터

나의 오십 넷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

이 했는데 금방 이렇게 다가왔잖아. 몇

년 전에도 어떨까? 어떨까? 했는데 ***가

저렇게 딱 된거야.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는 막 이게 감정 이입이 되는 거야. 막

이게 나는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근데

난 나이 오십 넷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 (2018.

7. 26, 2차 면담)

[서해인]은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로 인해

자신의 죽음 뿐 아니라, 다가올 아버지의 죽

음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려고

하였다.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산다면(memento

mori) 일상의 소소함이 더욱 가치 있고 삶에

깨어 있게 될 것이다.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

지 마지막이 어떨까? 나는 마지막을 어떻

게 맞이할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

면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미웠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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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 없어지고 그냥 그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 나이가 드니까 저 분이 저

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는 거 자체가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그게. 나한

테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건강하게 저렇게 별일 없이 저 나이되도

록 일하면서 계셔 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 (2018. 7. 26, 2차 면담)

이야기하고 이야기 한 것을 살아내고, 살아

낸 것을 다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사라

는 직업 때문에 바쁘셨던 아버지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었던 [서해인]은 최근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 모두와 여행을 다녀왔

다. 어쩌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는 동

안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

들어 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해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하나씩 하래. 사위들 보러. ‘너희 돌아가

면서 노래 하나씩 해라.’ 그래서 노래를

하나씩 다 했어. 그러고 아버지가 노래를

하나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세곡을 연

거푸 해. 노래 잘 해. 내가 조금 피곤했

는데 우리 아버지가 큰 사위 남편한테

고마워하더라고. 자네가 주선 해줘서 고

맙다고 잘 놀았다고. 정말 처음이야. 태

어나서 처음이야. 이렇게 사위들 하고 다

같이 간 거는 진짜 처음이야.” (2018. 7.

26, 2차 면담)

[이현경]의 삶의 이야기: 상처받은 치유자에

서 치유된 치유자로의 변화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

이야기 1: 이별, 엄마와의 분리가 재경험

됨. 2녀 1남의 장녀인 [이현경]은 태어나자마

자 할머니 집에 보내졌고 동생은 엄마가 키웠

다. [이현경]에게 가장 힘들었던 관계상실은

대학시절 만난 첫사랑과의 이별경험이었으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를 유학생활에

서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찾

게 된다. [이현경]에게 관계상실 경험은 첫사

랑과의 이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원인을

최초의 애착대상이었던 엄마와의 분리에서 오

는 거절감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처음 상실은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때가 처음 상실인데 그 경험을 생각해

뒤로 이렇게 go back 해보면 사실은 어렸

을 때 상실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했던 거야. 이거는 내 therapy과정에서 알

게 된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첫사랑에 실

패 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었나? 너무너

무 힘들고 헤어지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것이 힘

든 이유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과 연관

이 있구나. 내가 딱 그랬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분석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거는 엄마가 내 동생이랑 나를

낳을 때 나는 할머니네 집에 보내지고

동생은 엄마가 keep하고 거기서 온 trauma

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애.” (2017. 12. 7,

1차 면담)

마치 빠져 나오기 어려운 미궁의 상황에서

아리아드네의 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암시이자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열쇠

였던 것처럼, [이현경]은 남자 친구와의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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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애착 대상으로부

터 느꼈던 거절감의 실타래를 다시 풀어내는

과정으로서 삶을 살아냈다.

이야기 2: 관계에서 부적절감을 느끼는 나.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 맺은 관계는 이후 우

리가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기준이 된다

(Wolynn, 2017). 아직도 진행 중인 거절에 대한

불안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났다. 특별히 그

지점이 나타나는 순간은 연애에서 결혼관계

로 진척될 때라고 했다. 이때 친밀한 애착 대

상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

한다.

“내가 최초에 애착을 느꼈던 대상에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거기 때문에 그 거

절감이 어느 단계에서든 관계에서 연속

으로 나타나더라고. 일 관계에서도 왜냐

하면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러면 거절당

한 것이 항상 거기와 연관되어 있고 그

러니까 거절감이라는 것을 아주 내 존재

의 뿌리 깊이 느꼈지. <중략> 나는 연애

를 하다가도 결혼이 되면 ambivalent하더

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계약이 된다는 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요즘도 경

험하고 있어.” (2017. 12. 7, 1차 면담)

[이현경]이 말하는 존재의 뿌리 깊은 거절

감은 출생 이후 모와의 분리사건 이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엄마의 혼전 임신과 그에 따

른 수치심은 뱃속에 있던 [이현경]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엄마의 수치심과 자신의 수치

심을 동일시하는 것은 ‘내가 부적절한 존재이

기 때문에 엄마가 수치심을 느끼네.’라는 자신

에 대한 부적절감으로 귀결 되었다.

“내가 상상하는 거는 옛날에 그 연세

에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얼마

나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그

런 불안과 수치스러움을 내가 그대로 받

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래서 나는 관계에서든 뭐든 항상 부적절

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것이 거절감하

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2017. 12. 7, 1차 면담)

관계상실의 극복과정

이야기 1: 함께 울고 하소연할 수 있는 친

구들. 대학교 일학년 때 만나 남자로서 처음

좋아하게 된 첫사랑을 5년 정도 사귀었다. 만

남과 헤어짐은 반복되었고 [이현경]은 첫사랑

과의 이별 경험에 대해 ‘내가 지구가 쪼개지

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런 힘든 순간에 친

구들이 위로가 되었고, 절대자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종교적 대처를 하기도 했다.

“친구들하고 얘기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친구들 만나 하소연하고 울

고 그랬던 것도 도움이 되고 기도도 많

이 했지.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 잊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 헤어지고

intensive하게 힘들었을 때 기도도하고 교

회학교 애들 care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그랬지.” (2017. 12. 7, 1차 면담)

이야기 2: 도피로 떠난 유학이 솟아날 구멍

이 되다. [이현경]은 이별 후 도피하기 위해

일과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막다른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유학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늦은 대학원 공부 후 서른일곱에 유

학을 떠나 그로부터 8년을 공부하고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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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담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둔 채 삶을 살아내며 앞으로 나

아갈 수 있었다.

“근데 그거가 잊었다기 보다는 두 갈

래 길이 따로 가는 것 같아. 일은 일대로

했지만 이 사람의 아픔도 그대로 유지는

되지만 내가 아픔을 회피한다고 할까? 사

라진 게 아니라 그냥 있는데 그걸 안 보

고 내 focus는 일이었던 것 같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픔이 꼭 나쁜 것만

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은 그런 상실의

아픔을 딛기 위해서 내가 공부에 올인(all

in)을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갈 때 나는 여

기 밖에 길이 없다. 더 이상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어. 내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았

어.’ 이게 나한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했

나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영어를 잘 하

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내가 잘 하는 사

람이 아니었거든.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공부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

었던 것 같아. 사업가도 아니고 특별하

게 artistic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인문

학 공부하는 걸 내가 좋아한 것뿐이지

내가 잘 하는 건 아니야.” (2017. 12. 7,

1차 면담)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

이야기 1: 상담자가 된 것은 나의 운명. 지

난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현경]

은 상담사가 되어 내담자의 고통이 지나가길

바라며 함께 고통을 견뎌 냈다. 상담사가 된

[이현경]은 자신의 치유경험을 넘어서 내담자

들의 내적 여정에 동행하고 있다. 그녀는 이

론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내담자들의 변화 가능

성에 대해서 ‘삶의 신비’라고 말한다. 내담자

와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

[이현경] 자신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는

회복의 장소를 필요로 한다. [이현경]은 치료

과정에서 안정을 찾고 분열된 것이 하나로 모

아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치료자체가 영

적지대(spiritual zone)라고 한다. [이현경]에게

치료는 회복의 장소이자 안전기지가 되었다.

“나는 사실 내가 경험한 것에 therapy

그 것 자체가 spiritual zone이 있는 것 같

아. 그걸 통해 분열되었던 내가 많이 통

합이 되고, 또 이렇게 up & down이 심했

던 내 정서상태가 많이 안정이 되고 그

리고 엄마의 이미지 아빠에 대한 감정이

그 전에는 원초적인 원망과 시기와 질투

와 분노와 이런 것들로 휩싸였었는데 이

젠 서서히 뭐라 그래야 돼? 사그라지면서

부모의 모습이 다시 보이면서 그래서 나

는 굉장히 감사하지. <중략> 나도 그게

연민이기는 한데 시대의 격랑 속에 격동

속에 살아 온 우리 대한민국의 한 시민

으로서 보게 돼. 역사적인 인물로 보게

되더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고난을

많이 겪으셨지. 트라 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픔이지.” (2017. 12. 7, 1차 면담)

[이현경]의 관계상실의 의미구성에서 발견

한 외상 후 성장이란 ‘내가, 지구가 쪼개지는’

첫사랑과의 이별을 겪고 떠나온 유학생활에서

자신이 상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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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서 느꼈던 거절감과 분리, 태내의 수

치심은 [이현경]을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에서 내담자의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치

유된 치유자(healed healer)가 되게 하였다. [이

현경]의 극복된 아픔은 내담자를 안내하는 길

이 되었다. 상담이 잘 진행되는 내담자와 한

공간에서 그 사람의 내적 세계를 잘 동행할

때 ‘나’ 답다고 하였다. 가장 취약한 것을 껴

안음으로 내담자의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상

담자가 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This is my

destiny!”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상담가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

‘This is my destiny!’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의 아픈 사람들을 자꾸 care를 하게

돼.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나는 systemic

theory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co-dependency다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얘

기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는 가족도

형제들도 이게 성장 발달이 달라. 그리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내가 많이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을 develop 시켜줄 밑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split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일 이걸 의식하지 않고 했다면 sinking

하는 배에 같이 sinking 하는 거지.” (2017.

12. 7, 1차 면담)

이야기 2: 과거의 아픔을 덮게 되는 감사.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했던

[이현경]은 외상 후 이루어낸 자신의 삶에 대

해서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목

할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지난

아픔들을 흰눈처럼 포근히 덮어준다.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정

적인 내면의 어려움도 있지만 태어난 가

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고 정서적

으로 안정된 가정이 아니였거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나

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그런데 그

감사가 모든 것을 다 덮어. 과거의 아픔

이나 괴로움들이 눈 내려서 온 세상을

덮듯 감사의 마음이 다 덮어.” (2017. 12.

7, 1차 면담)

관계상실로인한 외상 후 성장경험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관계상실 경험

가운데는 참여자 각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뿐 아니라 세 명의 참여가 하나로 모아지

는 지점들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도출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경험의 의미는

‘뿌리 채 흔들려 무너져 내림’, ‘이전의 원가

족 경험이 고통의 불씨가 됨’, ‘새로운 돌파구

를 찾으려는 시도들’, ‘고통을 장대 삼아 뛰어

넘기’,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냄’, ‘상실

의 고통이 삶에게 주는 선물’,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으로 나타났다.

뿌리채 흔들려 무너져 내림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경

계 안에서 나름의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

었으나, 이들에게 관계상실의 경험은 더 이상

기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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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은 ‘이상으로서의 완벽한 결혼생

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신앙관’, ‘자기와 세계에

대한 확고함’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

으나 관계상실로 인해 기존의 신념체계가 무

너져 내렸다.

[김승미]는 어린시절의 불행한 가족경험 때

문에 ‘완벽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되어

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자신의

이상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승미]는 ‘회복에 대한 기대’라는 부정(denial)

의 상태에 머물러 분노와 절망으로 알코올에

의존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서해인]의 경우,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엄

마가 신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암

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의미체계였던 기존의 종교

적 신념과 상충되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충격

으로 인해 엄마의 죽음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엄마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 또한 근

원적인 존재인 엄마를 상실한 고통으로 무기

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이현경]에게 첫사랑과의 이별 경험은 내적

세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자기(self)와 지구

(세계)가 쪼개지는 경험’이었다. 그만큼 이별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헤어진 남자 친구가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며, 그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재결합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였다. 참

여자들은 관계상실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

던 신념이 무너지자 감내할 수 없는 충격으로

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현실을 왜곡하거나 판

타지(fantasy)의 세계로 도피하였다. 심리적 외

상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으로 지각된 사건이 자신

과 세상에 대한 기존의 가정과 상충되는 심리

적 경험이다(김태사, 안명희, 2013).

이전의 원가족 경험이 고통의 불씨가 됨

참여자들의 관계상실 이전의 원가족 경험은

마치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고통의 불씨처럼,

이후의 삶에서 겪게 되는 관계상실 경험과 맞

물려서 재현되거나 더 큰 고통을 불러 일으켰

다. 외상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

재하는 개인 특성요인과 세상에 대한 핵심신

념을 외상 이전의 요인이라고 한다(Calhoun &

Tedeschi, 2013). 그러나 개인의 성격적 차원 뿐

아니라 외상 이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개

인이 처한 환경 및 지배적 담론에 의해 영향

을 받기도 한다(Joseph, 2013). 외상사건 이전의

요인은 외상적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하는 데, 그러한 외상 사건 전

요인들로는 심각하고 불행한 생활 사건이나

외상 혹은 방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

체적 학대, 학대를 목격한 경험, 곤경에 처했

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결

여, 정신 질환 병력,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분리

경험, 경제적 문제들, 또는 가정 폭력을 포

함한 가족의 불안정성 등이 있다(Williams &

Poijula, 2002).

[김승미]에게 남편의 외도와 이혼에 대한

관계상실의 고통이 가중된 이유는, 원가족에

서의 결핍경험으로 불행했던 어린 시절부터

모에 대한 부의 폭력을 지켜보며 이상적이고

완벽한 결혼생활을 꿈꿔 왔기 때문이었다. [서

해인]은 사별자인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

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에 대해 더 충격적이었

고, 오랫동안 무기력한 상태에서 엄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현경]에게 첫

사랑과의 이별 경험이 힘들었던 이유는,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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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마자 최초의 애착대상이었던 엄마와 분리

되어 할머니 집에 보내졌던 경험과 연결되었

기 때문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관계상실 경험에 영향을

준 이전의 요인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외상 이전의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개인

적․사회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의 맥락에서

상실 이전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관계상실을

단일사건의 외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이전에

원가족에서 겪었던 심각하고 불행한 사건들,

어린시절의 분리경험 및 애착관계 등 해결되

지 않고 남아 있던 요인들로 인해 관계상실

당시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였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들

참여자들은 관계상실 이후 슬픔이나 분노,

막막함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함

으로써, 압도된 감정 상태로부터 서서히 벗어

나거나 자신의 정서를 통제․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감정의 해소, 정서표현을

통해 수용하기 어려웠던 관계상실의 경험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김승미]는 상실로 인한 고통과 맞닥뜨렸을

때, 그림을 그리다 혼자 울거나 그림으로 분

노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상이었던 완벽한

결혼생활을 망친 남편에 대해 실컷 원망하다

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서해인]은 엄마를 잃은 막막함과 혼

란스러운 감정을 목사님과의 상담 가운데 표

현하였다. 목사님께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

면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반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현경]은 첫사랑과

의 이별 후 절대자에게 그를 잊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하며 울

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감정의 정화는 삶

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로 이어

졌다. 이는 관계상실 경험 이후 내면의 감정

들을 표출함으로써 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인지적 수용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송현, 이영순, 2013; 임선영, 2013).

참여자들은 인생에서 소중한 대상을 잃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해하

기 위한 의도적 반추와 실존적 물음을 제기함

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충격적인 상실 경험

에 대해 ‘도대체 왜’라는 실존적 물음을 끊임

없이 던지면서 자신이 겪은 뜻밖의 사건을 이

해하고자 하는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성찰하

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임선영(2013)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승미]는 남편으로부터 분화되지 못한 채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절

망하였다. 한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을 위한 삶

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

는 실존적 물음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기로

한 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남편을 향

한 감정소모를 멈추는 대신 자기 자신으로 살

아가는데 에너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서해

인]은 충격적인 엄마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그것에 대한 해답

은 엄마의 결실로 살아내는 것이었고, 이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의미

가 되었다. [이현경]은 관계상실로 인한 아픔

이 삶의 지혜가 되어,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돕는 상담자가 된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

겼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내담자

를 돕는 것이 [이현경]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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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고통을 장대 삼아 뛰어넘기

참여자들은 관계상실로 인해 더 이상 회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성장

으로 가는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회복탄력성

은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마음의

근육(Pleux, 2010)이며, 역경으로부터 긍정적 발

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Goldstein

& Brooks, 2013). 연구 참여자들은 관계상실이

라는 고통을 삶의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그

것을 장대삼아 뛰어넘으려는 회복탄력성을 보

였으며 이는 외상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하

게하고 외상 후 성장을 이끌어냈다.

[김승미]는 부부관계에서 좌절하고 실패했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닥난 자존감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자존감 뿐 아

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점차 우울해

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만한, 성취

욕을 극치로 맛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다. 그것이 사막 마라톤이었다. 사막은 [김

승미]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했

다. 죽음과 같이 경험되었던 이혼이야말로 그

녀를 살리는 ‘자기됨의 선언’이라는 것을 명확

히 알려 주었다. ‘잘 죽어지지도 않은’ [김승

미]는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장대 삼아 그

녀를 옭아매는 현실로부터 당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

[서해인]은 엄마의 상실경험으로 인해 막막

했던 삶 가운데 그저 열심히 살아 낼 수 있었

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엄마의 부재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흔들림 없는 뿌리로서,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다. 회복탄력성

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의미 있는 타인과

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형

성된다(Atwool, 2006). 그런 면에서 [서해인]이

관계상실로부터 막막했던 삶을 견뎌 낼 수 있

었던 것은, 부모님이 자신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었

기 때문이다.

[이현경]은 이별로 인해 솟아날 구멍이 보

이지 않는 상태에서 떠나온 유학생활에서 우

울증으로 정신분석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경험

자체가 영적지대로 경험 되었다. [이현경]의

회복탄력성은 자신의 치유경험을 넘어서 내담

자들의 내적 여정에 동행하는 상담사가 되도

록 이끌었다. 이론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내담

자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현경]은 ‘삶의

신비’라고 말한다. 내담자와 오랜 관계를 맺으

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 [이현경] 자신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상 경험자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변인으

로서 회복탄력성은 심각한 삶의 역경 가운데

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거나 회복, 향

상시키는 기능이다(Ryff & Singer, 2003). 외상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발

견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Williams & Poijula, 2002).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외상 이후 적응과 건강을 측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Bryan,

Ray-Sannerud & Heron, 2015),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특질로 여겨진다(Werner, 1989). 선행연구에 의

하면 회복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유희정, 2014), 의도적 반추나

문제 중심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

향을 미쳤다(노치경, 홍혜영, 2016).

회복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의 개인적 특성

이라면, 관계상실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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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녀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지지받은

경험을 통해 상실의 고통을 극복해 나갔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 경험으로 인한 감정적인

고통의 조절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Tedeschi & Calhoun, 1996; Van der Kolk, 2014).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받

을 때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성

장과 적응의 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rati & Pietrantoni, 2009).

[김승미]는 관계상실 당시 학교 공동체의

지지와 수용의 경험으로 이혼 후에도 아무 걸

림돌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공동체로

부터 수용 받은 경험은 상실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적어도

이혼이라는 낙인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해인]은 엄마의

죽음으로 신앙적 혼란에 빠졌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며, 교회

집사님들은 엄마가 생전에 큰딸의 칭찬을 많

이 했었노라 정서적 위로를 건넸다. [이현경]

에겐 이별 후의 고통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

는 친구들이 존재했다. 유학으로 떠난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혼의 여성으로 성공적인 커리어

를 쌓아가는 것과 우울증이 왔을 때 상담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했다. 아이를 상실한

부모의 애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부모

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사회적 체계와 맥락 안

에서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사별에 대한 사회

적 태도, 사별 후 휴가, 유가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국가 정책 등은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이다(Rosenblatt, 2016). 사고사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외상 후 성장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회복의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정연자, 이인수, 2017),

이혼가정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도 지

지적 관계가 중재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소희, 2015).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의 완

충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Cohen & Wills, 1985). 관계상실 경험이 회복과

성장의 경험이 되려면, 개인의 노력 뿐 아니

라 관계와 공동체의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

요하다. 작게는 가족과 친구, 크게는 지역사회,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냄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실의 비탄을

경험하면서도, 남은 자로서 삶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갔다. 연구 참여자들

은 사별, 이혼, 이별을 경험하였지만 상실 그

자체는 단절이나 끝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다.

상실 대상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부재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absent)’으로서 경험된다. 상실 대상은 가시적

물리적 거리에서 사라졌으나, 오랜 시간이 흐

른 뒤에도 여전히 삶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

니라 현재의 삶을 지속시키는 이유이자 의미

였다.

Derrida(2003)는 살아남아 있음은 애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죽은 자가

못 다한 것들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감으로써

살아남은 삶이다. Derrida(2003)는 “나는 애도한

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mourn, therefore I

am)”라고 하였는데, 이는 타자와의 관계 안에

서 ‘애도의 주체’를 부각시킨 존재론적 의미를

말한다. 나와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의 애도의

주체인 나는 상실한 대상을 애도하는 살아남

은 존재이다(Derrida, 2003).

[서해인]은 죽은 사람의 무응답으로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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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존재인 엄마에 대해, 엄마의 결실(結實)

로 살아냄으로써 책임의 깊은 애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엄마의 삶이 [서해인]의

삶으로 연결된 것은 무응답에 대한 응답, 살

아 남은자의 책임이다. [서해인]이 책임을 다

하는 존재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죽음이 자신으로 열매 맺었다는 자각과 부재

의 현존인 엄마에 대해 책임으로서 응답하였

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냈다. 이혼 후 죽고 싶은

마음이었던 [김승미]는 자신이 부재할 경우 아

이들이 겪게 될 아픔을 생각하며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

분하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했다. [이현경]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

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동행하는 안내자로

서 살아냈으며, 미해결된 가족의 문제에 대해

서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나누어지고자 하

였다. 관계상실 이후 참여자들에게 있어 일

(work)은 상실의 고통과 자신을 분리시켜 삶을

버텨내는 역할을 하였다. 고통은 놓아 둔 채

그저 삶을 살아낸 중년 여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job)에서 관계상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의 일은 성공이나 성취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일이며 자신의 직업

적 소명을 통해 책임을 다 하는 존재로 살아

내고자 하였다.

상실의 고통이 삶에게 주는 선물

연구 참여자들은 관계상실의 의미재구성 과

정에서 변화와 성장의 보고를 하였다. 그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이전 보다 강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삶의 소명(calling)을 발

견하거나 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삶에 대한 책

임감을 진다. 문제를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

을 갖는다. 관계상실 경험으로 보다 성장한

참여자들은 자신을 넘어선 이타적인 삶을 살

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김승미]에게 나타난 외상 후 성장의 긍정

적인 변화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

지 생각하게 되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과 사막마라톤을 달리며 자신의 강한 육

체와 정신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하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찾게 된 것, 남편과의 정서적 분리, 집안의 가

구나 전기를 직접 고치는 등 새로운 일에 대

한 도전과 성취감을 느낀 것 등을 들 수 있다.

[서해인]에게 나타난 외상 후 성장의 긍정

적인 변화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깨달

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실을 경험한 아이

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됨,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변화를 시도함,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됨 등이다.

[이현경]에게 나타난 외상 후 성장의 긍정

적인 변화는 고통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내담

자의 내적세계에 함께 하게 된 것, 과거와 현

재의 분리를 통해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

과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것

등이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과정이 결

국에는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나는 분절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경험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듯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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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나’로서 경험되어진다.

[김승미]는 어린시절 불행했던 가족의 결핍

으로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상을 꿈 꿔온 나’

로부터, 결혼 10년 차 남편의 외도사건으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같

은 나’, 이후 가족이라는 이상 때문에 신뢰가

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느꼈던 ‘미친 듯

미치지 않은 나’, 주변의 지지와 사막을 달려

회복된 자존감으로 이혼을 선택한 후 ‘보다

강인한 보다 독립적인 나’로서 살아내는 정체

성의 변화를 겪었다.

[서해인]은 성장과정에서 완벽했던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딸’ 이었으나, 엄마의 죽음

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서 쉼터 아이들을 공감하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엄마를

자신의 근원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엄마라고

하는 겨자씨가 나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확고

한 자기 인식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

다.

[이현경]은 엄마의 혼전 임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내부터 불안과 수치심을 느낀 나’였

다. 출생 후 엄마와 분리되어 할머니 댁에 보

내졌던 경험으로 인해 대학 때 사귄 첫사랑과

의 이별이 ‘내가, 지구가 쪼개 질 것 같은’ 경

험이 되었고, 이후에도 일이나 연애관계에서

거절감을 느끼며 ‘관계에서 부적절한 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상담자로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자원이 된 것을 인식

하면서 ‘상담자가 되는 것이 운명인 나’로 정

체성이 변화되었다.

인간은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시대, 문화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기초로 자기와

타자, 그리고 주변 환경을 경험하고 해석한다.

인간은 그 속에 이미 ‘던져진’ 존재로서 현재

상황에 맞서 참답게 실존하고자 노력한다(유

혜령, 2015). 따라서,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

여성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구성을 통해 정체성을 통합해 가는 과정은

Heidegger(1988)가 말한 세계-내-존재로서 타인

과 관계 맺으며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존재

방식, 진리 자체로서 존재를 드러내는 ‘생기

(生起)’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개인적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를 하는 동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변화하는 과정 가운

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참여자의 경험과 더불어 연구

자 자신의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누구

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어 가는지를 찾아가며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성

찰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Clandinin et al., 2018).

연구 참여자인 중년여성들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상실 경

험을 회고하면서, 상실의 고통을 극복해 온

삶의 이야기와 거기서 얻게 된 지혜를 자신과

비슷한 경험의 장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

아가길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

모두에게 지난 시기를 회고하면서 가장 고통

스러웠다고 생각되는 관계상실의 경험은 현재

의 중년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고, 관계상실의 경험으로

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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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적 차원의 상실경험을 했던 중년여

성들이 주변 환경에 맞서 참되게 실존하려는

과정에서 보다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적 정당성

본 연구의 실제적 정당성이란 중년여성의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상담과

교육 현장에 실제적이며 실천적 함의가 무엇

인지에 관한 것이다.

첫째, 참여자들은 관계상실을 외상으로 경

험하였지만,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외

상은 오히려 적응과정에 필요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관

계상실로 인한 외상경험에서 사건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 시도는 연구 참여자들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Park & Ai,

2006; Downey, Silver & Wortman, 1990). 가족구

성원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의미 재구성 과정은 상실감

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Davis &

Nolen-Hoeksema, 2001).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들

을 훼손하지만, 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의

미를 구성하는 인지과정을 통해 성장으로

이끌어 간다(Janoff-Bulman, 1992; Tedeschi &

Calhoun, 2004). 따라서 관계상실의 경험으로부

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성장과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Joseph(2013)은 외상 후 스트레

스에 대해 변화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적응과정이라는 새

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해석망을

만들며 기억 공유 중심의 치료방법이다. 외상

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생각하려는 욕구는

충격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새로운 현실을 파

악하며 그것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 통합

하려는 정상적인 충동으로 보았다.

둘째, 관계상실 이전의 원가족에서 해결되

지 못한 경험은 관계상실 당시의 경험과 맞물

려서 재현되거나 더 큰 고통을 불러 일으켰다.

참여자들은 어린시절 원가족에서 대인 간 외

상인 폭력장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분리되었던 외상경험이 해결

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관계상실 당시에 영향

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는 외상 이전에 가지

고 있던 성격, 종교, 동기 및 인지와 같은 개

인 내적요인들이 외상 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김영애, 최윤경, 2017). 따라서

상담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실의

외상을 다루는 데 있어, 내담자의 고통을 증

가시켰던 외상 이전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내담자의 적응 및 변화를 일으켰던 내적 자원

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참여자들은 관계상실로 인해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에

서도 성장으로 가는 회복탄력성을 보였다, 참

여자들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관계상실의

외상으로부터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며 역경의

상황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거나, 이를 극복

하는 강인함을 보였다. 개인의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자원이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주는 대표적 보호요인이다(김수진, 2016;

손연지, 김진숙,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

복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유희정, 2014; 정소희, 2017), 의도적 반

추나 문제 중심 대처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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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쳤다(노치경, 홍혜영, 2016). 회복

탄력성은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에 대해

병리적인 관점으로 내담자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원을 넘어서, 적응과 회복을 강조하는 치료

적 개입이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가 부정적

스트레스 감소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

와 성장을 상담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사회적 정당성

본 연구의 사회적 정당성이란 중년여성의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사회적

인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이다.

첫째, 관계상실 경험이 회복과 성장의 경험

이 되려면,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관계와 공

동체의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적 지지는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부터 이를 극

복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박선정, 2015; Astin, Lawrence & Foy, 1993). 사

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스트레

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이 강화되는 반

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

응력이 손상되어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Aneshensel & Stone, 1982).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은 외상 후 성

장의 보고와 상관이 높았다(박선정, 2015; 신

선영, 정남운, 2012; 최승미, 2008; Park et al.,

1996). 유방암 생존자와 그 배우자의 외상 후

성장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암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 놓는 것, 어려움을 잘 견뎌낸

사람과 연락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세

부적인 측면은 외상 후 성장과 결정적인 상관

이 있었다(Weiss, 2002; Cordova, Cunningham,

Carlson & Andrykowski, 2001). 이전에는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외상 전 개인적 특성을 주

요한 변인으로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

을 넘어선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외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Calhoun &

Tedeschi, 2013).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받을 때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시

킬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성장과 적응의 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Prati & Pietrantoni, 2009). 관계상실로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의 성장은 상담자의 지

지적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장면 이외에 실생활에서 내담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

년의 시기에 자신을 구성하는데 핵심이 되었

던 관계상실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

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은, 중년여성의 정체

성 통합과 긍정적인 변화 및 성장에 기여하였

다. 따라서 관계상실로 인한 고통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적 접근과 자신에게 주

어진 상황을 재해석하거나 실존적 의미를 부

여하여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돕

는 일이 요구된다. 중년여성이 지난 시기의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중년기를 정체성의 혼란이나

위기로서가 아닌, 이전 보다 더 풍요로운 삶

을 경험하거나 자기를 실현하는 기회로 이끌

수 있다(김옥희, 김연경, 2016; 조진희, 정문경,

2017). 따라서 상담자는 관계상실로 인해 내담

자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중년기 여성 내

담자가 정체성 통합과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관계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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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을 경험하면서도 남은 자로서 삶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갔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실한 대상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상실 대상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존

재하는 것과 같은 ‘부재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absent)’로서 경험된다. 상실 대상과의 연결

성에 대한 자각은 남은 자의 슬픔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상실의 고통을 이겨낸 자부심을

갖게 하고, 남은 자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관

계상실을 극복한 중년여성은 축적된 성장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혜를 나누거나 이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중년여성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경험하게 되며, 중년기

발달과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의의 및 제언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

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들의 외

상 경험을 이해하고자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

한 것이다.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는 현상에 대한 기

술에 머물지 않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연구로서 존재의 변화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와 연

구자 상호 간의 자기성찰과 성장이 이루어지

는 공간이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한

개인의 고유한 삶 가운데 일어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의 의미를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생생한 삶

의 경험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와 참여자 모두의 변화를 담아내는 연구가

되었다.

둘째, 관계상실의 외상경험을, 무너진 가정

과 도식을 재건하려는 참여자들의 고군분투의

과정이자 적응적인 처리과정으로 이해하게 되

었다. 관계상실의 충격적인 고통으로 인해 경

험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반추를 통

한 의미재구성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

렵다고 보고되었으나, 연구과정에서 경험회피

는 고통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일시적이며 자

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는 관계상실의 외상경험을 외상 자

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역설적 기

회, 고통이 주는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상 사건 당시의 경험 뿐 아니라 관

계상실의 고통을 증폭시켰던 외상 이전의 요

인들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포함시킨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상실의 개인적 외상을 넘어

선 외부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자신의 욕구와 가치보다는 타

인의 욕구와 평가에 의존하는 집단주의적 가

치관,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이 취약하였던 시대적

배경과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는 우리 사

회의 분위기, 결혼 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

견,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해혼식, 우울증으로 상담에 접근하는 데 용이

한 사회적 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이야기되었다. 이야기 자체가 당시 사회의 지

배적인 문화 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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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족 경험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성격 및

자원 등의 관계상실 이전의 요인들도 관계상

실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인의 심

리적 성장은 반드시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임선영, 2013; 박정애,

2017).

넷째, 의미구성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 인지

적 부분으로 설명된 것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

들은 남은 자로서 삶의 책임성에 대하여, 또

한 삶의 유한성에 대하여 실존적으로 자각하

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상 이후의 침투

적 반추나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자연스러

운 반응으로 인식하며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의도적으로 외상 경험에 대

해 반추하는 인지적 과정은, 의미구성으로 연

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

구 참여자들은 의미 구성을 촉진하는 인지적

인 과정 외에도, 또한 남겨진 자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거나 삶의 유한성을 깨닫는

등의 실존적 자각을 통해서 삶의 의미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관

계상실 이후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 변

화를 보고할 때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

것을 성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이 미치는

영향을 상담가 자신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상담가는 내담자가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스스

로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 내담자에게 성장

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

는 상담가의 인식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경험 과정이 일반적인 외상

후 성장 경로와유사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후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관계상실 경험에

대해서 다루어 보는 것이 임상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상실 경험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추후에 상실의 대상

별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특징을 밝히는 연

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내러티브 연구 자체가 경험의 일반화

가 목적이 아니지만 연구 대상자가 개신교 대

학원 졸업 고학력자 여성 3명으로 중년여성의

관계상실 경험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참여자 의 종교, 학

력 등 보다 다양한 대상의 선정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 남성에 대한 외상 후 성장에 대

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중년기 남, 녀의 외

상 후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표현의 차이 및

외상 후 성장 경험에 있어서 중년기 남, 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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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ative Inquiry into the Posttraumatic Growth

of Middle-Ag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Relationship Loss

Jo, Jin-Hee Jeong, Moon-Kyeong

Seongnam City Girls' Youth Shelter Hansei University

Section Chief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how middle-aged women overcome relationship loss and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Data were analyzed in a 3-dimensional narrative space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 using

Clandinin and Connelly’s (2000) narrative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3 middle-aged women in their

mid-40s to early 50s who reported that the experience of relationship loss was an important event in

their posttraumatic growth process. The nar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participants transformed into

responsible beings through grieving relationship loss, and that positive changes in self-awareness and

identity were integrated. The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derived from

relationship loss included: ‘roots shakes,’ ‘family experience becomes pain,’ ‘attempts to find a solution,’

‘jump over pain,’ ‘surviving as a responsible person,’ ‘the gift of suffering,’ and ‘the journey to be

yourself.’ The personal, prac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s following

relationships loss are discussed.

Key words : relationship loss, middle-aged women, posttraumatic growth, narrative inquiry


